
고양곤충	페스티벌로	향하는	아이들의	웃음소리가	일산호수공원	한울광장에	울려	

퍼졌다.	지난	10월	14일부터	15일까지	이틀간	진행된	이번	페스티벌	행사장은	가을

을	맞아	나들이	나온	인파로	가득했다.

가족과	함께,	친구와	함께	관람객들이	삼삼오오	입장하기	시작했고,	아이들은	약속이

나	한	것처럼	‘곤충	체험존’에	모여들었다.	세	개의	전시	공간으로	구성된	이번	페스

티벌에서	곤충	체험존은	단연	인기	만점이었다.		

보고 느끼는 신기한 곤충 이야기

‘활짝’ 피다 ㅣ	행사톡톡

곤충과 친구가 되는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, ‘고양곤충 페스티벌’이 지난 10

월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렸다. 곤충을 직접 보고 만지며, 자연 속 생명의 귀중함

과 다양성을 마주할 수 있었던 고양곤충 페스티벌의 현장을 소개한다. 

곤충아 놀자! 
2022 고양곤충 페스티벌

많은 어린이들이 곤충에 관심을 갖고 즐길 수 

있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. 

고양시에는 쌍별귀뚜라미, 꽃무지 등 곤충을 

사육하는 40여 농가들이 있습니다. 자연과 곤

충의 소중함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알릴 수 있

는 계기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

오랜만에 자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좋았

어요. 곤충을 가까이에서 보고 직접 만져볼 수 

있어서 아이에게 유익한 교육의 기회도 됐고

요. 제가 먼저 체험 시범을 보이니 아이도 겁내

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쌓

을 수 있었습니다.

이송자(고양곤충산업연구회 회장)

정민정, 손하준(부천시 심곡본동)

장수풍뎅이,	사슴벌레,	슈퍼	밀웜	등	도감에서만	만날	수	

있었던	곤충들이	각자의	보금자리에서	자태를	뽐냈다.	

아이들은	직접	만져보고	사진도	찍으면서	곤충과	교감

하고	자연을	배우는	시간을	보냈다.	공원	내	마련된	수

십	개의	부스는	저마다의	곤충	이야기로	가득했다.	다양

한	곤충과	곤충의	생활사가	전시되고,	곤충사육	키트,	가

축	먹이,	벌꿀	상품	등	판매	부스도	열렸다.		

아이들이	즐길	수	있는	이색	체험도	마련되었다.	곤충	

퀴즈를	푸는	곤충	골든벨,	곤충	페이스페인팅,	나비와	함

께	사진을	찍을	수	있는	포토존	등	다채로운	즐길	거리

는	아이들에게	특별한	경험을	선물했다.	이어	축제	이튿

날에는	어린이	오케스트라,	가와지볍씨	동요	등	문화공

연도	진행돼	페스티벌의	열기를	더욱	뜨겁게	만들었다.	

아이에게는	곤충과	함께하는	추억을,	어른에게는	동심

으로	돌아간	듯한	시간을	선물한	고양곤충	페스티벌	덕

에	시민들의	가을날이	더욱	풍성해진	느낌이다.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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